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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 고등학생의 아동학대경험이

학교참여 및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 용서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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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학대경험과 학교참여 및 우울․불안의 관계에서 용서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지역 특성화 고등학교 1, 2학년 530명(남 517명, 여 13명)을 

대상으로 학교참여, 우울․불안, 아동학대경험, 용서를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t-검정 결과, 아

동학대경험 집단은 무학대 경험 집단에 비해 학교참여 수준이 유의하게 낮았고, 우울․불안 

수준은 유의하게 높았다.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아동학대경험과 학교참여, 그리고 아동학대

경험과 우울․불안 간의 관계를 용서가 유의하게 조절하였다. 용서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아동학대경험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참여 수준의 감소폭이 적었다. 유사하게 아동학대

경험의 증가는 우울․불안 수준을 높였고, 이러한 관계는 용서 수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

였다. 용서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아동학대경험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우울․불안 수준의 

증가 폭이 적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학대경험이 학교참여와 우울․불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용서가 완화시키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동학대를 경험한 학생들

을 위한 교육적 지도 및 개입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아동학대경험, 학교참여, 우울․불안, 용서,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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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들어 아동학대 사건이 연일 보고 되고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2014. 1. 28.)』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장기결석 아동의 세탁실 탈출 사건, 

초등학생 시신 토막 사건, 미라 상태 여중생 

사건, 7살 원영이 사망, 2017년 2만원을 주고 

초등학생 두 자녀를 한 달 여 동안 방치한 사

건 등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국가 및 사회적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2016)는 2015년 한 해 동안 총 

19,214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하였다고 발표했

고, 이는 아동 인구 1,000명당 1.32명의 꼴로 

학대피해 아동이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총 신고건수 중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1,715건(70.4%)이었다. 발생 유형은 중복학대 

5,347건(45.6%), 정서학대 2,046건(17.5%), 방임 

2,010건(17.2%), 신체학대 1,884건(16.1%), 성학

대 428건(3.7%)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 아

동학대로 판정된 11,715건 중 당해 종결된 사

례는 2,348건(20.0%)이며, 계속적 서비스 지원 

등의 개입이 이루어진 사례는 9,367건(80.0%)

이었다. 이 중 학대가 재발생한 비율은 12.4% 

(2,379건)였다. 통계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아동학대는 높은 재발생 비율을 보이며, 중복

학대가 많고, 10건 중 8건이 계속적 지원 서

비스가 필요할 만큼 피해가 심각하다.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하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 아동의 건

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

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즉 아

동학대의 유형은 법에 따라 신체적 학대, 정

신적(정서를 포함한) 학대, 성적 학대, 방임 또

는 유기로 구분할 수 있다(문선화, 김지영, 현

안나, 김현옥, 김지연, 2010).

아동학대경험은 성공적이고 건강한 적응과 

발달을 방해하며 평생 동안 정신병리적 문제

의 발생에 영향을 준다(Cicchetti, 2013). 아동학

대경험은 학교생활이나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김혜금, 조혜영, 2016; 

박영준, 성효정, 2014; 이지현, 2015; Cicchetti 

& Toth, 2005; Eckenrode, Laird, & Doris, 1993; 

Shields & Cicchetti, 2001; Shonk & Cicchetti, 

2001), 우울과 불안, 분노와 공격성과 같은 부

정적 정서나 정신건강의 문제를 유발한다(김

세원, 2015; 김수정, 정익중, 2013; Baer & 

Martinez, 2006; Éthier, Lemelin, & Lacharité, 

2004; Infurna et al., 2016; Keyes et al., 2012; 

Nanni, Uher, & Danese, 2012; Sneddon, 2003).

Anthonysamy와 Zimmer-Gembeck(2007)가 400

명의 아동과 24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 의하면, 아동학대경험은 학교에서의 

신체적․언어적 공격행동과 위축행동을 증가

시키고 친사회적 행동을 감소시킴으로써 또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Bender(2010)도 

아동학대경험이 가출, 정신건강 문제, 물질 남

용, 학업 문제, 비행 친구와의 어울림을 통해 

비행행동을 촉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

내 연구에서도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에 노출

된 경험이 많은 학생들은 학교폭력 가해행동

을 더 많이 하였고(김재엽, 이지현, 정윤경, 

2008; 임구원, 2015; 정윤경, 김혜진, 김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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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부모가 방임과 학대를 많이 한다고 지

각할수록 학생들은 학업활동에 적게 참여하였

으며, 학교규칙을 더 많이 위반하였고 교우관

계 및 교사와의 관계가 더 부정적이었다(김혜

금, 2015).

한편 아동학대는 우울․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 행동과도 강한 관련성이 있다(임선아, 

2015; 추경진, 최종옥, 2015; Infurna et al., 

2016). Afifi, Boman, Fleisher와 Sareen(2009)는 아

동학대경험이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주요 우울 

장애나 불안장애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아동학대경험은 우울과 불안에 직접

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우울과 불안은 

아동학대경험과 비행, 자살사고, 휴대폰중독 

등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

재엽, 남보영, 2012; 박은주, 최말옥, 2014; 유

현주, 2014; 정평화, 노충래, 이경선, 성민현, 

송재덕, 2014; 추경진, 최종옥, 2015).

아동학대경험자의 우울․불안은 아동학대의 

경험 수준이나 유형에 따라서도 그 정도가 달

라지는데, 김세원(2015)은 8년간의 종단 연구

를 통해 우울불안의 초기치가 높은 아동학대

경험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울불안의 수준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Infurna 등(2016)은 4,372명

의 아동학대경험자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 

학대 유형 중 신체학대와 성적학대가 전반적

으로 가장 심각한 영향을 주지만, 심리적 학

대와 방임 역시 우울증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경험이 학교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Lansford et 

al., 2002)를 기초로, 학교적응을 대표하는 구인

으로서 학교참여(school engagement)에 초점을 

맞추어 아동학대경험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

다. 학교참여란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루어지

는 교과수업과 교과 외 활동에 참여하고, 학

교 공동체 구성원을 선호하며 정서적 유대를 

맺는 상태 또는 행위를 의미하는 심리적 구인

이다(신현숙, 염시창, 2015; Marks, 2000). 학교

참여는 행동적 참여, 정서적 참여, 인지적 참

여로 이루어진다. 행동적 학교참여란 수업이

나 과제 등에 집중하고 노력을 하는 것과 같

이 직접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는 것을 뜻하며, 

정서적 참여는 학교와 연결되어있다고 느끼는 

정서적 반응, 인지적 참여는 메타인지적 전략

과 자기조절 접근을 적용하는지를 일컫는다

(신현숙, 염시창, 2013; Finn, 1993; Fredricks, 

Blumenfeld, & Paris, 2004; Wang, Willett, & 

Eccles, 2011).

학교적응이 학교 내 모든 주체와의 관계 및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에서의 성공적 

경험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학교참여는 학교

에 대한 소속감, 애착 등 학교와의 유대감을 

강조할 뿐 아니라 수업참여나 과제수행, 규칙 

준수와 같이 구체적인 행동을 포함하고 있다

는 점에서 아동학대를 경험한 학생의 학교적

응을 확인하는 데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Bender, 2012). 또한 학교참여는 학교생활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노력의 질이나 정

도를 중시하므로 우울이나 불안, 무기력 등의 

내재화 문제행동을 가진 학생들의 적응을 포

착하는 데 타당하고 적절한 개념이기도 하다

(신현숙, 염시창, 2015; 임영식, 고혜연, 강태신, 

2007; Finn, 1993; Fredricks et al., 2004).

아동학대경험이 학교부적응 문제를 야기는 

하는 과정은 여러 이론에 의해서 설명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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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Bolger & Patterson, 2001; Leiter & Johnsen, 

1994). 가정에서 폭력을 학습한 후 학교에서 

폭력적 행동을 보인다는 사회학습이론, 학대 

부모는 아동의 욕구(need)에 적절히 반응하지 

못하여 지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발달 이론, 학대로 인한 상처, 낙인, 무기력감

으로 인해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낮아

지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할 뿐 아니라 성인

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 학교와 유대감을 

형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외상적 접근이론

(trauma-genetic approach theory) 등이 그것이다.

최근에는 신경-인지이론(neuro-cognitive theory)

을 통해 아동학대경험이 불안이나 우울 등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외부의 반응이나 자

극과 상호작용을 통해 뇌가 발달하기 때문에 

학대받은 아동은 무학대 아동에 비해 인지기

능을 실행하는 뇌량의 내측과 미측 부위의 축

소를 보였고(De Bellis, 2001; De Bellis et al., 

1999), 스트레스와 관련 있는 초기 코티졸

(cortisol) 수준과 시간에 따른 기울기의 변화율

이 높았다(Doom, Cicchetti, & Rogosch, 2014). 요

컨대, 학대경험은 일종의 외상으로서 아동의 

생리적, 심리적 기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동학대경험의 치명적인 영향과 함께, 최

근 들어서 국내외 연구자들은 아동학대경험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에 

대한 탐색에 집중하고 있다(김재엽, 정윤경, 

이진석, 2009; 김지영, 박은예, 2013; 박주희, 

임양미, 2014; Butchart, Putney, Furniss, & 

Kahane, 2006; Ungar, 2013). 특히 학대와 같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잘 적응하는 학

생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김자영, 

2014; 김현옥 2014; Cicchetti, 2013; Toth & 

Manly, 2011). 아동학대의 보호요인으로는 긍정

적 사고, 교사와의 관계, 또래 애착, 자기통제

력, 회복탄력성 문제해결능력, 자아존중감, 사

회적 지지, 자기보호태도, 가족 지지, 부모공

감, 긍정적 양육 등이 연구되었다(김도경, 김

완일 2015; 김지영, 박은예 2013; 박경, 2005; 

박주희, 임양미 2014; 오연희, 2012; 이윤아, 

최진아 2015; 정윤경, 김혜진, 김정우 2012; 조

은정 2013; Butchart et al., 2006; Cicchetti, 2013; 

Tyler, Johnson, & Brownridge, 2008).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경험이 대인관계 피

해와 외상의 일종이기 때문에 다양한 보호요

인 중에서도 대인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용서

의 조절효과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Baer & 

Martinez, 2006; Bono, McCullough, & Root, 2008; 

Enright, 2014; van der Wal, Karremans, & 

Cillessen, 2016). ‘용서’는 타인에게 부당한 대우

를 받아서 심리적 상처를 입게 되었을 때, 분

노나 적개심을 극복하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동정심과 자비, 사랑을 베풀려고 노력하는 것

이다(Enright, 2014). 용서는 일종의 발달적 구

인으로서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눈에

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처벌적 용서 개념에

서 시작하여 가해자의 사과와 책임이 선행되

어야 한다는 조건적 용서로 옮아가고, 그 후

에는 완전한 사랑으로서 무조건적 용서 

개념이 발달되어 간다(박종효, 2006; Enright, 

Santos, & Al-Mabuk, 1989).

용서발달은 아동의 특성, 용서 관련 대인관

계 특성, 또래집단과 가정의 배경에 의해 영

향을 받는다. 아동특성과 관련해서는 성격특



특성화 고등학생의 아동학대경험이 학교참여 및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 용서의 조절효과 63

성으로서 친화성, 상처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자존감, 부정적 정서와 사고,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실행통제능력(executive control) 

등이 용서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van der Wal, Karremans, & Cillessen, 2014). 용

서 관련 대인관계 변인으로는 가해자와 피해

자 간의 관계, 특히 상처받기 이전에 유지했

던 대인관계 친밀도와 만족도 등이 용서를 더 

쉽게 하도록 돕는 변인이다(Peets, Hodges, & 

Salmivalli, 2013). 유사한 맥락에서 또래관계 내

에서 용서를 촉진하는 요인은 친구 여부이다. 

친구가 아닌 또래보다 친구에게서 상처를 받

았을 때 용서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대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동기가 가해자에게 보

복하거나 가해자를 회피하고 싶은 동기보다 

크기 때문이다(van der Wal et al., 2014). 가정

배경에서도 부모와의 친사회적 상호작용, 특

히 부모가 용서하는 행동을 보여주었을 때, 

아동이나 청소년은 용서를 모방하여 학습할 

가능성이 높았다(Maio, Thomas, Fincham, & 

Carnelley, 2008).

선행연구에 의하면, 용서는 교사관계, 교우

관계, 학습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주어 학교적

응력을 향상시켰고(황혜자, 김태훈, 2006), 높

은 분노수준을 보이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용서는 자아탄력성과 학업성취

를 높이고 교사와 부모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촉진시킴으로써 학교에서의 문제행동 수준을 

유의하게 감소하게 하였다(Gambaro, Enright, 

Baskin, & Klatt, 2008).

용서는 또한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완화시켜 주며(Fehr, Gelfand, & Nag, 

2010; Lundahl, Taylor, Stevenson, & Roberts, 

2008; McFarland, Smith, Toussaint, & Thomas, 

2012) 부모나 가족에게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왔다(강주희, 박

종효, 2014; 신선화, 정구철, 2014; 최호정, 

2015; Al-Mabuk, Enright, & Cardks., 1995; Coyle 

& Enright, 1997; Freedman & Enright, 1996; 

Osterndorf, Enright, Holter, & Klatt, 2011; Reed 

& Enright, 2006).

현재까지 국내외적으로 용서연구는 주로 성

인을 대상으로 많이 실시되어 왔으며 학령기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제한적이다(박인희 2001; 진민진, 현명호 2014; 

한상규, 2006; 한세영 2015; Denham, Neal, 

Wilson, Pickering, & Boyatzis, 2005; Enright, 

Knutson Enright, Holter, Baskin, & Knutson, 

2007; Enright, Rhody, Litts, & Klatt, 2014; Wade, 

Hoyt, Kidwell, & Worthington, 2013). 또한 기존

에 수행된 학령기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 용서

연구도 대인관계 향상, 정서 지능, 학교폭력 

피해경험이나 학교 부적응, 또래관계에서 배척

당한 학생들 등 학교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

을 뿐 부모로부터 받은 아동학대경험에 초점

을 맞추어져 있지 못하고 있다(김향숙 2005; 

박인희, 2001; 하요상 2006; Egan & Todorov, 

2009; Park, Enright, Essex, Zahn-Waxler, & Klatt, 

2013; Shechtman, Wade, & Khoury, 2009).

가정 내에서의 학대경험은 영유아기부터 

청소년 시기까지 장기적, 지속적, 반복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아동학대경험

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정 내 역경에 노

출된 취약 집단에게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경

향이 있다(Kim, 2009; Kim-Spoon, Cicchetti, & 

Rogosch, 2013). 예를 들어, 가정의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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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수준이 최하위 집단에서는 최상위 집단

에 비해 최대 5배까지 아동학대가 더 빈번하

게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Trickett, Negriff, 

Underwood, & Rosen, 2011).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에 발생한 아동학대행위자의 45.3%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무직이나 단순노무직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보건복지부, 2016).

이에, 본 연구는 비교적 사회경제적으로나 

교육적으로 취약한 특성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경험이 얼마

나 널리 퍼져있는지, 아동학대경험을 한 학생

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학교참여와 

우울․불안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더 

나아가 아동학대경험이 학교참여와 불안․우

울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용서가 조절하는

지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

다.

첫째, 특성화 고등학생들은 아동학대를 어

느 정도 경험하였으며, 아동학대경험 집단은 

무학대 집단에 비해 학교참여, 우울․불안, 용

서 수준에서 유의한 집단차가 있는가?

둘째, 아동학대경험과 학교참여 간의 관계

에서 용서는 조절효과를 가지는가?

셋째, 아동학대경험과 우울․불안의 관계에

서 용서는 조절효과를 가지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소재 기계계열 특성화고등

학교 1학년과 2학년 학생 5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특성화고등학교는 해당 산업분야

의 직업 준비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들에게 전

문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가정의 사회경

제적인 지위가 낮은 학생들이 많은 편이다(김

성식, 류방란, 2008; 김양분, 김위정, 임현정, 

남궁지영, 2012; 임유화, 이병욱, 2014). 또한 

연구대상 학교의 주 전공이 금형, 기계, 전자, 

용접 등이기 때문에 여학생의 비율은 2.5%(13

명)로 낮았고, 남학생의 비율은 97.5%(517명)로 

높았다.

본 연구대상인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

자, 법정차상위계층 등 교육비 지원을 받는 

학생이 전체 학생 중 32%에 해당되며 학생의 

학력수준도 낮은 편으로, 대체로 아동초기부

터 가정에서 방임이나 무관심, 학대 등을 경

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이다.

2. 측정도구

학교참여

본 연구에서는 학교참여를 측정하기 위하

여 Wang 등(2011)이 제작하고 신현숙과 염시

창(2013)이 번안한 청소년용 학교참여 척도

(Adolescents' School Engagement)를 사용하였다. 

신현숙, 염시창(2013)의 학교참여척도는 총 23

문항으로 정서적 참여 8문항, 행동적 참여 7

문항, 인지적 참여 8문항으로 구성된다. 본 연

구에서는 연구대상의 문항반응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용서 전공 교수 1인, 교육심리 

전공 박사 학위 소지자 1인, 상담심리 박사과

정 3인의 검토를 거쳐, 하위척도별로 동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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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6문항씩 추출하였다. 학교참여 척도는 정

서적 참여, 행동적 참여, 인지적 참여로 구성

되어 있다. 대표적인 문항은 ‘학교에서 나는 

행복하고 안전하다.’, ‘나는 계획을 세우면, 그

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싸움을 

한 적이 있다(역산)’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참여 척도 중 하위영역별로 6문항씩 총 18문

항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신현숙, 염시창

(2013)의 내적일관성 지수는 정서적 참여 .71, 

행동적 참여 .74, 인지적 참여 .88이었고, 본 

연구의 내적 일관성 지수는 정서적 참여 .67, 

행동적 참여 .73, 인지적 참여 .86이었다. 총점

은 18점에서 90점까지 분포한다. 각 문항은 5

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항상 그렇다’(5점)로 반응할 수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참여 수준이 더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학교참여의 신뢰도는 α = .82였다.

우울․불안

우울․불안 척도는 Cattell 이론(Cattell, Eber, 

& Tatsuoka, 1988)에 근거하여 염태호와 김정규

(2003)가 출판한 ‘다요인인성검사’에서 추출하

여 사용하였다. 우울은 우울한 감정과 상태를 

측정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문항은 ‘식욕이 없

다.’, ‘쉽게 우울해지는 편이다.’이다. 불안은 정

서불안의 정도를 측정하며 높은 점수는 긴장

되기 쉽고, 스트레스를 잘 받으며, 불안해하고 

화를 잘 낸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문항은 

‘쉽게 초조해하거나 안달하는 편이다.’, ‘뭔지 

모르게 늘 불안하다.’이다. 우울은 8문항이며 

불안은 10문항으로 이루어지며 분석에는 T점

수를 사용하였다. 우울의 신뢰도는 α = .75, 

불안의 신뢰도는 α = .81이었다.

아동학대경험

아동학대경험은 이주성(2005) 척도의 일부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Straus, Hamby, Boney- 

Mccoy와 Sugarman(1996)가 개발한 CTS2 (Conflict 

Tactics Scales 2)를 백경임(1998)이 한국 대학생

에 맞게 타당화 하였고, 이것을 이주성(2005)

이 중․고등학생에 맞게 재수정한 것이다. 이

주성(2005)의 척도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성학대, 부모 간 폭력 목격의 5가지 하위유형

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총 문항 수는 47개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경험을 신체학대, 정

서학대, 방임으로 국한하였고 각 유형별 4문

항씩 총 12문항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아동

학대의 하위 영역 추출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부모 간 폭력 목격은 아동학대법령에 의한 아

동학대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성학대

는 분석대상 530명 중 3.4%인 18명만 응답하

였고, 응답자 모두 중복학대에 속했으며, 신뢰

도가 α = .44로 낮아서 분석에서는 제외하였

다. 선행연구에서도 성적 학대는 다른 유형의 

학대보다 가장 문제가 심각하고 범죄로 취급

되는 민감한 학대라서 제외하는 경향이 있었

다(김현옥, 2014; 문선화 등, 2010; 윤혜미, 

1997). 아동학대 척도 역시 상기한 교수 1인, 

박사 학위 소지자 1인, 박사과정 3인의 검토

를 거쳐 하위척도별로 동일하게 4문항씩 추출

하였다.

신체적 학대의 대표적인 문항은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재떨이, 의자, 병 등)으로 위협하

거나 집어 던진 적이 있다.’이며, 정서적 학대

의 대표적인 문항은 ‘너는 제대로 하는 일이 

없구나. 너보다 못한 애는 없을 거다. 멍청한 

것, 후레자식 같은 말을 하셨다.’이었다. 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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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적인 문항은 ‘내가 집에 늦게 들어가

도 별 관심이 없다.’이었다.

학생들은 각 문항에 대해 ‘성장하면서 가정

에서 경험한 것’에 대해 한 번도 없었다(1점), 

1년에 한두 번(2점), 2∼3개월에 한두 번(3점), 

한 달에 한두 번(4점), 일주일에 한 번 이상(5

점)로 반응하였다. 총점은 12점에서 60점까지 

분포하며, 신체적 학대의 신뢰도는 α = .76, 

정서적 학대의 신뢰도는 α = .82, 방임의 신

뢰도는 α = .81이었다. 학대척도의 전체 신뢰

도는 α = .80이었다.

용서

용서는 박종효(2007)가 Enright Forgiveness 

Inventory for Children(EFI-C)을 한국에 맞게 타

당화한 한국형 아동․청소년 용서심리검사로 

측정하였다. 대표적인 문항은 ‘나는 그 사람을 

떠올리면 행복하다.’, ‘나는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싶다.’, ‘나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

고 생각한다.’ 등이다.

용서 검사는 인지적 용서, 정서적 용서, 행

동적 용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영역별

로 10개의 문항에 대해 4점 척도(강한 긍정부

터 강한 부정까지)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총점은 30점부터 120점까지 나올 수 있으며, 

용서 총점이 높을수록 더 많이 용서하고 있음

을 의미한다. 용서의 신뢰도는 α = .94이였다.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 21.0와 AMOS 18.0을 이용

하여 실시하였다.

첫째, 본 연구의 주요변인인 학교참여, 우

울․불안, 아동학대경험, 용서의 평균, 표준편

차와 상관계수를 확인하였고, 자료의 정규성

을 판단하기 위해 분포의 왜도(skewness), 첨도

(kurtosis)를 산출하였다.

둘째, 아동학대경험의 하위 영역인 신체학

대, 정서학대, 방임 별로 학대와 무학대에 대

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아동학대 

경험 여부에 따라 학교참여, 우울․불안, 용서

의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

하여, 분석대상을 학대집단과 무학대집단으로 

분류한 후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아동학대경험과 학교참여, 아동학대경

험과 우울․불안의 관계에 대한 용서의 조절

효과 분석은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변인들의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롤 

통제할 수 있고, 모형 전체의 적합도 지수를 

통해 모형의 적절성을 통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서, 조절변인의 상호작용 효과 검증에 유

용하다고 할 수 있다(홍세희, 정송, 2014). 모

형의 적합도는 χ2값이 표본 크기의 영향을 

받는 문제점이 있으므로(홍세희, 2000), CFI 

(comparative fit index)와 TLI(Tuc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로 살펴보았다.

연속변인인 용서의 조절효과는 Ping(1996)의 

2단계 방법을 활용하였다. 1단계에서는 잠재

변인인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에 대한 정규성을 

확인한 후 평균중심화를 한다. 그리고 독립변

인과 조절변인을 포함한 측정모형의 분석을 

실시하여, 각 변인의 분산 및 공분산, 요인계

수와 오차분산을 추정한다. 2단계에서는 1단

계에서 추정된 값을 바탕으로 상호작용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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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 각 상호작용항에 대한 측정변인의 요인

계수와 오차분산을 계산한 후, 계산된 값을 

고정하여 전체 모형을 분석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기술통계 및 주요 변인 간의 상관분석

표 1은 주요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상관

관계 분석결과이다. 학교참여는 우울(r = -.48, 

p < .001) 및 불안(r = -.36, p < .001), 아동학

대경험(r = -.25, p <.001)과 유의한 부적인 상

관을 보였고, 용서(r = .10, p < .05)와는 유의

한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우울은 불안과 (r = 

.70, p < .001), 아동학대(r = .23, p < .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용서(r = -.12, p 

< .01)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불안

은 아동학대경험(r = .16, p < .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용서(r = -.15, p < .01)와

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아동학대경험

은 용서(r = -.10, p < .05)와 유의한 부적 상

관을 보였다.

학교참여의 평균은 65.44(SD = 8.97)이었고, 

우울의 평균은 45.69(SD = 11.65), 불안의 평균

은 45.17(SD = 10.82), 아동학대경험의 평균은 

20.91(SD = 6.51), 용서의 평균은 74.22(SD = 

17.61)이었다. 주요 변인의 문항 평균은 학교참

여 3.64, 용서 2.47, 아동학대경험 1.74이었다.

West, Finch와 Curran(1995)는 왜도가 2이하이

거나 첨도가 7이하이어야 정규성 가정이 만족

된다고 하였는데, 학교참여, 우울, 불안, 아동

학대경험, 용서의 왜도가 .08∼1.77, 첨도는 

-0.23∼3.28로 나타나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변인들이 정규성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다.

2. 아동학대경험 빈도 및 집단 간 차이 검증

아동학대경험 빈도

본 연구대상이 아동기부터 현재까지 성장하

　 1 2 3 4 5

학교참여 　 　

우울  -.48*** 　 　 　 　

불안  -.36***  .70*** 　 　 　

아동학대  -.25***  .23***  .16*** 　 　

용서  .10*  -.12**  -.15**  -.10* 　

평균 65.44 45.69 45.17 20.91 74.22 

표준편차 8.97 11.65 10.82 6.51 17.61 

왜도 .08 .42 .09 1.77 .24 

첨도 -.23 -.22 -.02 3.28 .26 

*p < .05. **p < .01. ***p < .001.

표 1.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N =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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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학대를 단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경우

는 37.0%(196명)이었고, 학대를 한번 이상 경

험한 경우는 63.0%(334명)이었다. 아동학대 경

험 유형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학대는 

정서학대(41.4%, 220명)였고, 그 다음으로 방임

(40.6%, 215명)과 신체학대(30.4%, 161명)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 번 이상 그리고 한 종류의 

학대라도 경험한 집단을 학대 집단으로, 어떤 

종류의 학대도 경험하지 않은 집단을 무학대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아동학대경험 집단 간 차이 검증

표 3과 같이, 아동학대경험 집단과 무학대 

집단의 학교참여와 우울․불안 수준을 비교하

였다. 아동학대경험 집단(M = 63.98, SD = 

8.75)은 무학대 집단(M = 67.98, SD = 8.78)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수준의 학교참여를 보였

다(t = -5.12, p < .001). 아동학대경험 집단의 

우울(M = 47.14, SD = 11.81)은 무학대 집단

의 우울(M = 43.22, SD = 10.98)에 비해 유의

하게 높았고(t = 3.86, p < .001), 불안(M = 

46.12 SD = 10.81)도 무학대 집단의 불안(M = 

43.57, SD = 10.66)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t 

= 2.65, p < .01).

3. 아동학대경험과 학교참여의 관계에서 용서

의 조절효과분석

측정모형 분석

조절효과 분석에 앞서, 측정모형의 타당성

주요변인 집단구분 n M SD t

학교참여
학대 334 63.98 8.75 

-5.12*** 

무학대 196 67.98 8.78

우울
학대 334 47.14 11.81 

3.86*** 
무학대 196 43.22 10.98 

불안
학대 334 46.12 10.81 

2.65**

무학대 196 43.57 10.66

**p < .01. ***p < .001. 

표 3. 아동학대경험 집단과 무학대 집단 간의 평균차이 검증 (N = 530)

아동학대경험 유형
아동학대경험

집단 구분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학대 무학대

학대 무학대 학대 무학대 학대 무학대

빈도(명) 161 369 220 310 215 315 334 196

퍼센트(%) 30.4 69.6 41.4 58.5 40.6 59.4 63.0 37.0

표 2. 연구대상의 아동학대경험에 대한 빈도 (N =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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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검증하기 위해, 분석 변인인 학교참여, 

우울․불안, 아동학대경험, 용서에 대한 확

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였다. 문항 합산

은 개념영역 대표성 방법(domain representative 

approach)으로 합산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χ2는 69.62(df = 38, p 

= .001), CFI는 .985, TLI는 .979, RMSEA는 .040

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되었다. 

김계수(2010)는 일반적으로 요인부하량이 0.4 

이상이면 유의한 변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보았고, 우종필(2012)도 요인부하량이 최소 .50

이상이고 .95 이하면 좋다고 할 수 있으나, 이 

기준에서 약간 벗어난 .45 정도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변인의 표준화 요

인부하량은 βs = .45∼.97(p < .001)로 적절하

다고 할 수 있다. 단, 방임의 요인부하량은 낮

은 편(β = .27, p < .001)이나 방임이 대표적

이고 일반적인 아동학대 유형이기 때문에 분

석모형에 포함하였다.

측정모형의 변인들 간 경로계수는 표 4와 

같다.

용서의 조절효과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에서 조절변인이 연

속변인일 경우, 조절변인을 잠재변수화하여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는 Ping(1996) 방식이 

선호된다(서영석, 2010; 홍세희, 정송, 2014). 

Ping(1996)은 1단계에서 예측변인(X)인 아동학

대경험과 조절변인(Z)인 용서의 정규성을 확인

한 후, X, Z를 각각 평균중심화를 하고 그 후, 

X, Z를 포함한 측정모형의 분산, 공분산, 요인

계수, 오차분산을 추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후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추정된 값을 바탕

으로 평균중심화한 X와 Z값으로 만들어진 상

호작용항 XZ의 분산, 요인계수, 오차분산을 

경로 B β S.E. t

학교참여 →

정서적 학교참여 1.00 0.72 

행동적 학교참여 0.65 0.45 0.08 7.92*** 

인지적 학교참여 1.14 0.62 0.12 9.68*** 

우울불안 →
우울 1.00 0.97 

불안 0.69 0.72 0.06 12.03***

아동학대 경험 →

정서적 학대 1.00 0.90 

방임 0.38 0.27 0.09 4.34*** 

신체적 학대 0.34 0.49 0.06 5.56*** 

용서 →

정서적 용서 1.00 0.80 　 　

행동적 용서 1.31 0.95 0.05 26.30*** 

정서적 용서 1.33 0.92 0.05 25.72*** 

***p < .001.

표 4. 변인들 간 경로계수 (N =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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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한 후 값을 고정하여 전체 모형분석을 한

다. 모수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상호작용항 분산


 〔〕

 

상호작용항의 지표변인의 요인계수

 
  

상호작용항의 지표변인의 오차분산


  

  

  

본 연구의 예측변인(X)인 아동학대경험, 조

절변인(Z)인 용서로 구성된 측정 모형의 적합

도는 χ2는 13.85(df = 8, p = .086), TLI는 .992, 

CFI는 .996 RMSEA는. 037로 나타나 양호하였

다. 아동학대경험과 용서간의 공분산은 -.07(t 

= -2.07, p < .05)이었다.

아동학대경험과 학교참여 관계에서 용서의 

조절효과

주효과변인인 아동학대경험(X)와 조절효과

변인인 용서(Z)의 계수를 토대로 상호작용항

(XZ)의 분산, 상호작용항(XZ) 각 지표변인의 

요인계수와 오차분산을 고정한 후, 구조모형

을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그림 1

과 같고, 조절효과 모형의 모수추정치는 표 5

와 같다. 아동학대경험이 학교참여에 미치는 

경로는 B = -.34(p < .001)로 통계적으로 유의

했고, 종속변인인 학교참여에 미치는 상호작

용 영향 또한 B = .03(p < .001)으로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

그림 2는 용서의 조절효과를 더 자세히 살

그림 1. 아동학대경험과 학교참여의 관계에서 용서의 조절효과 모형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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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기 위하여, 회귀방정식으로 평균에 해당

되는 용서 중 집단, 평균으로부터 1 표준편차 

높은 용서 고 집단, 평균으로부터 1 표준편차 

낮은 용서 저 집단의 학교참여 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아동학대경험이 증가할수

록, 학교참여 수준은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이

러한 학교참여 수준의 감소는 용서수준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났다. 용서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해 용서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아동학대경

험이 증가하더라도 학교참여의 수준이 상대적

으로 높은 편이었으며, 아동학대경험의 증가

로 인한 학교참여 수준의 감소 폭 역시 적었

다.

아동학대경험과 우울불안의 관계에서 용서

의 조절효과분석

아동학대경험과 우울․불안의 관계에서도 

용서의 조절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

하여, Ping(1996)의 2단계 측정모형으로 활용하

여 분석하였다. 앞의 경우와 같이, 주효과 변

인인 아동학대경험(X)와 조절효과 변인인 용

서(Z)의 분산과 공분산, 주효과변인(X)과 조절

효과변인(Z)의 지표변인에 대한 요인계수 및 

요인분산을 추정하여, 상호작용항(XZ)의 분산, 

상호작용항(XZ) 각 지표변인의 요인계수와 오

차분산을 산출하고, 이를 구조방정식 모형에

서 계수를 고정한 후 종속변인을 우울․불안

B β S.E. t

아동학대경험 ⟶ 학교참여 -.34 -.32 .08 -4.05***

용서 ⟶ 학교참여 .04 .09 .02 1.72

아동학대경험․용서 ⟶ 학교참여 .03 .22 .01 4.32***

***p < .001.

표 5. 아동학대경험과 학교참여의 관계에서 용서의 조절효과 경로계수 검증 (N = 530)

그림 2. 아동학대경험과 학교참여 관계에서의 용서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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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관계로 설정하여 그림 3과 같이 살펴보

았다. 아동학대경험과 우울불안의 관계에서 

용서의 조절효과 구조모형에 대한 모수추정치

는 표 6과 같다.

표 6과 같이, 아동학대경험이 우울불안에 

미치는 경로는 B = 1.21(p < .001)으로 통계적

으로 유의했고, 아동학대경험과 용서의 상호

작용 효과는 B = -.11(p < .001)로 유의하였다.

그림 4는 용서의 조절효과를 더 자세히 살

펴보기 위하여 표준화계수를 이용한 회귀방정

식으로 전체 평균에 해당되는 용서 중 집단, 

평균으로부터 1표준편차 높은 용서 고 집단, 

평균으로부터 1표준편차 낮은 용서 저 집단의 

우울․불안 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아동학대

경험이 증가할수록, 우울․불안수준은 유의하

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아동학대경험으로 인

한 우울․불안 수준의 증가는 용서수준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났다. 용서 수준이 낮은 집단

에 비해 용서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아동학

대경험이 증가하더라도 우울불안 수준이 전반

B β S.E. t

아동학대경험 ⟶ 우울불안 1.21  .31 .29 4.25***

용서 ⟶ 우울불안 -.15 -.08 .08 -1.87

아동학대경험․용서 ⟶ 우울불안 -.11 -.18 .03 -4.21***

***p < .001.

표 6. 아동학대경험과 우울․불안의 관계에서 용서의 조절효과 경로계수 검증 (N = 530)

그림 3. 아동학대경험과 우울․불안 관계에서 용서의 조절효과 모형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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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낮을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아동학대

경험의 증가로 인한 우울․불안의 증가폭도 

적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학대경험이 학교참여와 우

울․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영향이 용서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확

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 

소재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530명의 설문자료를 수집하여 일련의 통계분

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 경험여부에 따라 학대집단

과 무학대집단을 구분하고 이들의 학교참여와 

우울․불안 수준을 비교한 결과 유의한 집단

차이가 확인되었다. 무학대 집단에 비해 아동

학대를 경험한 집단은 학교참여 수준이 유의

하게 낮았고 우울․불안 수준은 유의하게 높

았다(박영준, 성효정, 2014; 박현정, 홍나미, 정

익중, 2014; Anthonysamy & Zimmer-Gembeck, 

2007; Cicchetti & Toth, 2005; Kim & Cicchetti, 

2010; Sneddon, 2003). 이러한 결과는 아동학대

경험의 부정적 영향이 청소년 시기까지 지속

되는 경향이 있으며, 학교적응이나 정신건강 

등 여러 영역에 걸쳐서 나타날 수 있음을 의

미한다(Bender, 2012).

둘째, 아동학대경험이 증가할수록 학교참여 

수준은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이러한 관계는 

용서의 수준에 따라 유의하게 달라졌다. 용서 

수준이 높은 집단은 용서 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하여, 아동학대경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학교참여 수준의 저하가 크지 않았다. 동일한 

수준의 학대경험을 가졌더라도, 용서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용서 수준이 낮은 학생에 비해

서 학교참여 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용서의 조절효과는 용서과정과 밀접

하게 관련 있다. 대인관계로부터 입은 피해와 

상처를 긍정적이고 친사회적인 방식으로 극복

그림 4. 아동학대경험과 우울․불안의 관계에서의 용서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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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심리적 과정으로서 용서는 분노나 적대

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통제하고 반추적 사

고를 감소시키며 실행통제(executive control)능력

과 밀접하게 관련 있다(van der Wal et al., 

2014, 2016). 이러한 용서의 인지적, 정서적 특

성은 학교참여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론된다(Enright et al., 2014; Enright, 

Knutson, Holter, Baskin, & Knutson, 2007; 

Freedman & Knupp, 2003: Gambaro et al., 2008; 

Hui & Chau, 2009; Park et al., 2013; Shechtman 

et al., 2009).

학교참여 수준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주의를 

분산시키지 않도록 부정적 정서나 사고를 통

제하며, 학교 과제나 수업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정 정도의 실행통제능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아동학대경험이 있지만 용서수

준이 높은 학생들은 일정 정도의 인지적, 정

서적 조절능력과 실행통제 능력을 겸비하였기 

때문에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몰두

할 가능성이 높다(Pronk, Karremans, Overbeek, 

Vermulst, & Wigboldus, 2010).

셋째, 용서는 아동학대경험과 우울․불안의 

관계를 조절하였다. 아동학대경험이 증가할수

록 우울․불안 수준은 증가하였고, 이러한 관

계는 용서수준에 따라 유의하게 달라졌다. 용

서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해, 용서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아동학대경험이 증가함에도 불구

하고 우울․불안 수준의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아동학대경험이 많더라도 용서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용서수준이 낮은 학생들에 비

해 유의하게 낮은 우울․불안 수준을 보였다

(박종효, 2006; Akhtar & Barlow, 2016; van der 

Wal et al., 2016; Worthington & Scherer, 2004).

용서가 아동학대경험이 우울․불안에 미치

는 영향을 완화시키는 과정에 대해서는 인지

적 재구조화와 정서적 공감, 고통 흡수하기

와 같은 용서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인지

적 재구조화와 정서적 공감, 고통 흡수하기

는 우울․불안을 유발하는 부정적 사고와 정

서를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다(Enright, 2014; 

Toussaint, Williams, Musick, & Everson-Rose, 

2008). 용서하지 못한 상태에서 용서 상태로 

전이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피해나 아동학대경

험을 인지적으로 재구조화하여 해석하고, 학

대하는 부모가 그 당시 겪었을 삶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정서적으로 공감하며, 자신에게 주

어진 피해나 아동학대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고 온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용서과정은 역경에 대한 회복탄력성이

나 외상 후 성장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Kim- 

Spoon et al., 2013). 또한 이러한 용서과정은 자

신에게 소중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와 자신에게 상처나 피해를 준 사람을 보

복하고 회피하고자 하는 욕구 사이의 긴장을 

줄여줌으로써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우울이

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의 유발을 억제할 

수 있다(Peets et al., 2013; van der Wal et al., 

2014).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용서는 아동학대경

험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학교적응이나 정신

건강을 가능하게 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Bolger & Patterson, 2001; Denham et al., 

2005; Fehr et al., 2010). 용서를 통해 얻어진 

부정적 정서의 통제와 긍정적 정서의 확장은 

학교적응이나 정신건강의 회복에 필요한 에너

지와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긍정정서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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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대인관계에 대한 신뢰는 학교 공동체(교사, 

또래집단)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함으

로써 학교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다(Bono et al., 

2008; Enright et al, 2014; Fredricks, Blumenfeld, 

& Paris, 2004; Fredrickson, 2001; van der Wal et 

al., 2014). 또한 용서를 통해 아동학대경험으로 

인해 생긴 부정적 정서와 사고를 적절하게 통

제하고 이를 긍정적 정서와 사고로 대체함으

로써 우울․불안과 같은 정신건강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상처와 가해자에 대한 인지

적 재구조화와 공감적 이해 등의 용서과정은 

대인관계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향상시킴으로

써 전반적인 심리적 기능을 높여줄 수 있다.

용서에 초점을 맞추어 본 연구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학대를 경험한 학

생들을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용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러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은 Enright(2014)의 용서과정 모

형(forgiveness process model)에 근거한다. 아동학

대경험 학생은 학대로 인한 고통과 피해를 직

면하고, 이제까지 학대로 인한 고통과 피해를 

해결하기 위하여 스스로 사용했던 방법이 효

과적이지 못함을 인식하는 개방단계를 경험한

다. 두 번째 결심단계에서는 ‘용서’를 고통과 

피해를 해결하는 또 다른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도록 안내한다. 세 번째 활동단계에서는 

학대 가해자와 학대가 발생한 상황에 대한 인

지적 재구조화 과정을 거치면서 정서적으로도 

용서하고, 동시에 가해자(예, 부모)를 나쁜 사

람보다는 나약하지만 여전히 존귀한 인간임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 마지막 심화단계에서

는 학대로 인해 경험한 고통의 의미와 새로운 

삶의 목표를 찾는 과정에서 학대의 피해와 상

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러한 용서 과정은 이미 발생해버린 과거

를 바꿀 수는 없으나, 과거의 아동학대경험을 

새롭게 바라봄으로써 더 이상 고통 속에서 살

지 않고 새롭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

록 치유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박종효, 

2011). 또한 용서교육은 일반학생들에게도 예

방적 차원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데, 개인적 

상처나 피해경험이 없더라도 학생들은 학교에

서 가상 이야기나 예화를 활용하여 진정한 용

서란 무엇인지, 어떻게 용서하는지를 배울 수 

있다(김광수, 이명경, 정태희, 정여주, 우홍련, 

2007; 김유정, 유형근, 정연홍, 2016). 더 나아

가 용서는 부모-자녀 갈등이나 상처, 가족 내 

역기능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여주는 해독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다양

한 가족 대상 용서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Al‐Mabuk et al., 1995; Klatt, & Enright, 

2009; Osterndorf et al., 2011; Ungar, 2013).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연구 방향을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특성화고

등학교 1개교의 학생들의 자기보고 설문조사

를 통해 학대에 대한 회고적 경험을 측정하였

기 때문에 반응의 신뢰성이나 정확성에 대해 

어느 정도 제한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또

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아동학대 척도는 학대

의 발생이 과거의 어느 시점인지,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추후 학대의 발생 시기에 대한 더 정교한 연

구가 필요할 것이다(Manly, 2005).

둘째, 학대의 만성화와 학대 하위 유형에 

따라 아동학대의 결과가 현저하게 다른 양상

을 보일 수 있다는 연구들(Infurna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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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son-Reid, Kohl, & Drake, 2012; Kim & 

Cicchetti, 2010; Nanni et al., 2012)이 있는 만큼, 

추후에는 학대받은 기간과 심각성, 학대 유형

을 고려한 세분화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학대 받은 아동 및 청소년의 종단연구를 통해 

학대를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극복한 집단이나 

학대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켜 주는 다양

한 차원의 보호요인에 대한 탐색 연구도 추

가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Cicchetti, 2013; 

Ungar, 2013).

셋째, 본 연구는 용서의 조절효과에 초점을 

두면서 평균중심화한 상호작용 항을 분석모형

에 포함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평균중심

화횐 상호작용 항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충분

히 크지 않았다. 이는 표집 수가 크지 않았고 

분석 항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통계력(statistical 

power)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과 관련 

있다고 추론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표본 수를 

늘리고 분석모형을 보다 간결하게 구성하여 

반복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얻은 용서의 조절효과는 

횡단자료를 통한 경험연구이기 때문에 정확한 

영향 경로나 효과는 프로그램이나 상담처치를 

통해 재검증될 필요가 있다. 즉 과거 학대의 

경험을 갖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상처

를 충분히 수용하고,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시간을 애도한 뒤, 학대를 가한 부모나 

양육자를 부족한 인간의 한계 안에서 더 넓게 

조망하는 경험을 갖도록 하는 용서 교육프로

그램의 실시 및 효과 검증이 필요하다(Graham, 

Enright, & Klatt, 2012; Hui & Chau, 2009; van 

der Wal et al., 2014, 2016). 아울러 학대와 관

련이 깊은 변인인 위축, 공격성의 관계에서도 

용서가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그리고 용서 

이외에 아동학대경험이라는 역경에서도 자원

이 될 수 있는 긍정적 변인들에 대한 추가적

인 연구가 필요하다(Jonson-Reid et al., 2012; 

Widom, DuMont, & Czaja, 2007). 

본 연구는 최근에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는 

아동학대를 경험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들

의 학교참여와 우울불안의 수준은 어떠한지, 

아동학대경험이 학교참여와 우울․불안에 미

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이며, 이러한 영향이 

용서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학대받은 청소년의 학교

참여는 학생들의 발달과 적응, 미래 삶에 대

한 준비를 정상화하는 데 중요하게 역할을 담

당할 것이기에 학대받은 청소년의 학교참여를 

높이는 교육적 방안에 대해 더 심도 깊은 고

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가정에서의 

학대경험은 대인관계에 대한 표상이나 신뢰를 

손상시킨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며, 이로 인해 

발현된 우울․불안 등의 불안정한 정서상태는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의 기능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치기 때문에 아동학대를 경험한 청소년

의 정신건강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치료가 요

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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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act of Child Maltreatment Experiences on the

School Engagement and Depression/Anxiety of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The moderating effect of forg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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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 of Education, Konkuk University

The study explores the effects of child maltreatment experiences on school engagement and mental health 

(i.e. depression/anxiety): specifically, it examines whether forgiveness has moder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es of child maltreatment in the past and levels of school engagement and 

depression/anxiety in the present. In this study, 530 students at a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in 

Seoul were administered a series of psychological measures regarding past child maltreatment experiences, 

school engagement, depression/anxiety and forgiveness. The t-test results showed that students with 

experiences of child maltreatment were more likely to experience more severe forms of depression/anxiety as 

well as exhibited lower levels of engagement in schools than students who had not such experiences. The 

result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es confirmed the moderating effect of forgiveness. Among 

students with child maltreatment experiences, those with higher levels of forgiveness showed higher levels 

of school engagement and lower degree of depression/anxiety than those with lower levels of forgiveness. 

The study concludes with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on educating students with past experiences of 

child maltreatment.

Keywords: child maltreatment, school engagement, depression/anxiety, forgiveness, moderating effect


